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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Korean early adolescents’ 

perceived negative parenting practices, trajectories of mobile phone dependency(MPD), and 

self-regulated learning(SRL), while taking into account gender differences. Early adolescents are 

required to acquire self-regulation in Korean cultural contexts of a strong emphasis on academic 

achievement and recent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e study made use of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KCYPS), and three waves of data collected from 1,953 adolescents 

in 7th, 8th and 9th grade were analyze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Growth-curve 

longitudinal analysis indicates that their initial value of MPD through 7th to 9th grade had increased, 

but the initial value and rate of chang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Furthermore, 

the results of multiple group analysis revealed that some path weights appeared different according to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속 생활과학연구소로부터 일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Corresponding Author：Soon-Hyung Yi,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Kwanak-ro, Kwanak-gu, Seoul 151-742, Republic of Korea

E-mail：ysh@snu.ac.kr

© Copyright 2015,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6, No. 6, 165-188, December 2015

DOI：dx.doi.org/10.5723/KJCS.2015.36.6.165

www.childkorea.or.kr

pISSN1226-1688

eISSN2234-408X



2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6, No. 6, 2015

- 166 -

gender. For male students, the rate of change in MPD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ither SRL 

in 7th or 9th grade, whereas for female students, it predicted the existence of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them.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also discussed. 

Keywords：초기청소년(early adolescents),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negative parenting practice), 휴대

전화의존도(mobile phone dependency),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 성차(gender 

difference).

Ⅰ.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준

비기이자 생물학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는 과도기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이 시기에 청소년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주어진 발달과업을 완수하여 

개인의 능력을 조화롭고 성장 가능하도록 준비

해야만 한다. 아동이 성장해 청소년이 되고 성

인이 되어감에 따라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계획

하고 탐구하여 관리 및 해결해나가는 능력은 점

차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각별한 교육열과 

학업성취에 대한 지나친 압력으로 인하여 새로

운 환경에 적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학습하지 

못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

다. 무엇보다도 본격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으

로 전환하는 시점인 초기청소년기인 중학생의 

경우, 과도한 입시 경쟁 속에서 무동기 성향의 

증가를 보이며(Kim, 2002), 건강한 자아발달에 

집중하기 보다는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그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on, 

Ahn, & Kim, 2006). 이와 같이 학습 환경에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학업 스트레스

를 완화하고 조절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 자

율적인 학업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자

기조절학습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은 학습

자가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자발적인 촉진

자가 되어 바람직한 행동은 하고 그러지 않은 

능력을 억제하여 충동적이거나 즉각적으로 행동

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신중하게 계획, 해결, 

평가하여 학습 전반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이뤄내

는 능력(Youn, Jang, & Kim, 2013; Zimmerman, 

1998)을 말한다.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인은 학

자들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설명되고 있

다. 자기조절학습은 초기 정보처리적 관점(Corno 

& Mandinach, 1983)에 의해 학습자가 자신의 학

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목표 세우기 또는 모

니터링 등의 구체적인 인지적 활동을 하는 것으

로 정의되었다. 1990년대 이후, 사회인지주의적 

관점에 의해 학습동기 연구 분야가 수용되면서 동

기적 요인이 적극적인 자기조절학습의 실천과 학

습 노력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Boekaerts, 

1995). 최근에는 인지적 및 동기적 측면뿐만 아

니라 학습자의 외현적인 행동조절 즉, 학습 환경

의 통제와 활용, 도움구하기, 시간관리 등 학습

과 관련된 자원전략들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개

념으로 확장되었다(Park & Seo, 2008; Pintrich, 

2000; Zimmerman, 1998). 이와 같이 자기조절학

습은 유아기 이후의 사회 및 정서적 발달, 학업

성취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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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며(Kendall & Wilcox, 

1979; Mischel & Mischel, 1983), 자기조절의 중

재요인이 외부적 요인에서 내부적 요인으로 점차 

이동하면서 발달한다고 밝혔다(Kopp, 1989). 특

히 자기조절학습 발달의 결정적 시기는 중학생 

시기라고 보고하는 선행연구(Paris & Newman, 

1990; Zimmerman & Martinez-Pons, 1986)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초기청소

년의 자기조절학습과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의 효과

적인 학습 전략으로, 주로 학교 적응 및 학업 성

취 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논의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학습은 일상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함으로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자기조절학습과 학습자의 주어진 환경 및 

자원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는 상대

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자기조절학습과 관련이 

있는 가정환경 및 생활환경의 요소와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과 관련하여 가정환경

의 중요한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방식을 논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자기조절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가정은 아동 및 청소년이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접촉을 통해 학습 습관의 형성에 기여

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환경(Walberg, 1984)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상호

작용과 같은 심리적 환경 조건은 아동 및 청소년

의 자기조절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청소년의 위험 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

하여 이들의 자기조절학습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도 있다. Pino-Paternak

와 Whitebread(2010)는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

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방식의 관련성을 

탐구하여 이를 자율성(autonomy), 도전(challenge), 

상황성(contingency)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

였다. 자율성은 청소년의 독립적인 노력과 결정

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이를 지지하는 부모

의 행동 양식을 의미하고(Grolnick & Slowiaczek, 

1994), 도전은 부모가 청소년을 높은 수준의 인

지적․메타 인지적 과제에 노출시키고 이를 격

려하는 것을 의미한다(Sigel, 2002). 상황성은 부

모가 일반적으로 자녀의 인지적․정서적 욕구

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기적절하게 알맞은 반응

을 보이는 정도를 뜻한다(Wood & Middleton, 

1975). 이와 같은 세 가지 차원의 부모 양육방식

은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반영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Huh(1999)는 부모의 양육방식은 이들

이 속한 문화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지적하

여 한국 문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념적 타당

성이 정립되고 신뢰도가 확보된 도구를 제작하

였다. 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방식을 감독, 애정,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 방

치, 학대의 8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이 중에

서 극단적인 양육방식으로 구분되는 방치와 학

대를 제외하고, 부모의 양육방식은 6가지 요인

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감독’은 부모가 아동

의 학교나 친구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잘 알고 있음, ‘애정’은 부모가 아

동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

고 자녀를 존중함, ‘합리적 설명’은 분명하고 합

리적인 규준과 이유로 아동을 일관적으로 지도

하고 애정을 표현함을 말한다. 더불어 ‘과잉기

대’는 부모가 아동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

수준을 가져 아동에게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

적인 성공을 강조함, ‘과잉간섭’은 아동의 생활

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함, ‘비일관성’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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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에 대한 훈육 기준에 일관성이 없음을 의미한

다(Lee, Kang, Lee, & Yi, 2015). 청소년의 자기

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자율성, 도전, 상황성

의 세 가지 차원을 방해하는 부모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및 비일관성과 같은 비민주적이고 부

정적인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의 

인지적 및 동기적 측면에 위험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Deci, Driver, Hotchkiss, Robbins, & 

Wilson, 1993; Ginsburg & Bronstein, 1993; 

Gottfried, Fleming, & Gottfried, 1994; Knollmann 

& Wild, 2007). 

앞서 제시한 연구에서는 부모 자신이 지각한 

자녀 양육방식이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

는 영향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Medinnus(1965)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아동 및 

청소년이 자신의 자아를 수용하는 관계에 있어

서 부모가 실제로 어떠한 양육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했는가 보다 자녀가 부모의 양육방식을 어

떻게 지각하였는가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의 자

아수용이 달라짐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

의 실제적 양육방식과 이를 받아들이는 자녀의 

주관적 지각에는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 제안에 

근거하여 부모 자신이 지각한 부정적 양육방식

보다 청소년 스스로가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

육방식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여 이를 중심으로 선

행연구(Jang, Jung, Lee, Park, & Seo, 2010; Lee 

& Kwon, 2012)를 고찰하였다. Lee와 Kwon(2012)

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초기청소년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중 지나친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할수록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을 

충족시키는 내재적 동기를 일컫는 자기결정성

동기가 낮아지고, 이는 결국 청소년의 자기조절

학습 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Jang 등(2010)의 연구도 중학생 청소년이 부모

의 통제적 양육방식을 높게 지각할수록 이는 

청소년의 내재화된 동기를 저해하고, 외현적인 

동기만을 높임으로서 결국 청소년의 자기조절

학습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

다. 이에 따라 부모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부

정적 양육방식보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정

적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에 주는 

영향을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청소년 자신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방식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과 같은 학습전

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요

구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시기의 급격

한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불안정 및 과도한 학

업 스트레스는 청소년을 중독에 취약하게 만든

다. 중독이란 술이나 마약, 기타 물질에 대한 심

리 및 생리적 의존뿐만 아니라 특정행위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충동조절의 문제를 포함한다

(Marks, 1990). 이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청소년

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

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확대 보급되면서 청소

년들의 휴대전화 중독 문제가 청소년의 삶과 관

련하여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날의 다

양한 매체 중에서도 휴대전화는 국내 청소년의 

발달에서 중요한 변인이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13)의 조사결과에 따르

면 2007년도에 68%였던 청소년 휴대전화 보유

율이 2011년에 이르러 90.1%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스마트폰 보유율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는 학업 스트레스에 장기

적으로 노출되고, 여가시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매우 매

력적인 일상의 필수품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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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매체 중 하나이다(Ha, 2014; Kim & Han, 

2015). 그러나 고도로 발전된 국내의 매체 환경

은 청소년의 매체 사용 및 의존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통제력을 잃고 휴대전

화 사용에 몰입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에

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상

태를 ‘휴대전화의존’ 또는 ‘휴대전화중독’으로 

명명하고 있다(Han & Hur, 2004). 이와 같이 사

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휴대전화 의존현

상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자

기조절학습의 인지적 및 동기적 측면에 위험요

인이 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의존과 같은 행동

적 측면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청소년의 발달은 고립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족의 영향은 청소년기의 문제 행

동에 큰 영향을 주는 변인 중 하나(Kim & Hong, 

2014)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

정적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간

의 관계를 선행연구(Chang & Choi, 2010; Chang, 

Song, & Cho, 2011; Kim & Hong, 2014; Lee & 

Jung, 2011)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Chang

과 Choi(2010)는 청소년이 부모의 지지와 소통, 

자율성 추구를 저해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

식을 높게 지각할수록 휴대전화의존도와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Lee와 Jung(2011)은 

부모의 비 일관적인 양육방식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이 높을수록 이는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혼란을 야기하여 청소

년의 각종 문제 행동을 높인다고 하였다. 또한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이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Chang et al., 2011)

에서는 청소년이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과 같

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을 더 높게 지각할수

록 휴대전화의존에는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청소년이 비일관성, 과잉간섭, 과잉기대와 같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더 높게 지각할수록 

휴대전화의존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미치

는 보호요인으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직, 

간접적인 긍정적 양육방식의 영향에 대부분 초

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이 지각한 부모의 적절한 감독의 결여, 심리적 

통제 및 조종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방식과 이후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

히 밝힐 필요성이 제기된다.

디지털 세대라고 불리는 청소년은 주변의 매

체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매체 환경이 청소년의 학습전략에 미치

는 영향을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청소년기의 경우, 사춘기 변화의 영향으로 

정서적 각성이 높아지고, 감각추구와 충동성 등

을 조절하는 자기통제력(regulatory competence)

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다른 연령대의 청소년

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에 더 취약함을 알 수 있

다(Kim & Han,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시기적인 중요성을 바탕으

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및 그 변화추이를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과 관련된 유력한 변인

으로 주목하였다. 즉,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

존도 발달 궤적과 자기조절학습의 구체적인 과

정과 기제를 이해하여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학습과정을 적

극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자기조절학습과 

관련하여 중학생의 높은 휴대전화의존도는 자

기조절학습을 저해함을 알 수 있다(Kang, 2005; 

Kim, 2014; Kim & Lim, 2012; Sung & Jin, 

2012). 예를 들어, Sung과 Jin(2012)의 중학교 2



6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6, No. 6, 2015

- 170 -

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Kim(2014)

의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모두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휴대전화의존도 및 

자기조절학습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 한 

시점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 대부

분이다. 이러한 횡단자료 분석의 접근만으로는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해석이 어려우

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도의 변화 양상과 자기조절학습의 발달과의 관

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무엇보

다도 초기청소년은 빠르게 변화하는 과도기적 

발달 과정에 있으며, 휴대전화 이용률이 급격하

게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종단 자료를 통해 그 

발달 궤적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

령에 따라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은 변화하며,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조절학습 수준이 증

가된다는 결과와 감소 또는 U자 형태의 변화 

양상을 보인다는 혼재된 결과(Paris & Newman, 

1990; Zimmerman & Marinez-Pons, 1986)를 바

탕으로 매체의 영향이 점차 커지고, 동시에 학

습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초기청소년의 휴

대전화의존도의 발달 궤적과 자기조절학습의 관

계를 구조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인 영향력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

습과의 관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성별의 

차이를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의 차이

를 살펴보았을 때, 남․여 간 휴대폰의존도에 있

어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Kang, 

2005; Bianchi & Phillips, 2005)가 있는 반면, 다

른 선행연구는 청소년 여학생의 휴대전화의존

도가 남학생의 휴대전화의존도 보다 더 높음을 

보였다(Augner & Hacker, 2012; Kim & Hong, 

2014; Koo, 2012; Lee, 2008; Sung & Jin, 2012).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에도 성별의 차이가 존

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자 청소

년의 자기조절학습이 남자 청소년의 자기조절

학습보다 높음을 밝혔다(Jeon & Kim, 2014; Son 

et al., 2006; Zimmerman & Martine-Pons, 1986). 

예를 들어, Zimmerman과 Martine-Pons (1986)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목표설정과 기

록유지, 자기점검 및 최적화 학습을 위한 환경 

구조화 전략 등의 자기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

했으며, Jeon과 Kim(2014)도 중학교 1학년 여학

생의 자기조절학습의 하위요인인 행동통제가 남

학생보다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자기조절능력, 자기평가, 사회

관계를 탐색한 Son 등(2006)의 연구에서는 남학

생의 자기조절학습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다. 성

별의 차이에 따른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

습 두 변인 사이의 관계에 일관적인 결과를 예측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선 선행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두 변인 사이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로 남녀 모두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수록 자기

조절학습 능력이 낮아 두 변인 간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Yang, 2000)가 있는 

반면,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간의 관계

에 성별의 차이가 존재함을 밝힌 연구도 있다

(Koo, 2012; Sung & Jin, 2012).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휴대

전화의존도 발달 궤적 및 자기조절학습의 구조

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또한 변

인들 간의 경로 및 영향력의 크기에 성차가 존

재하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

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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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

정적 양육방식, 휴대전화의존도 

발달 궤적 및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

적 양육방식, 휴대전화의존도 발

달 궤적 및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

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

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2년 중

학교 3학년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였

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추적 조사하는 종단 패널 

연구로,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중학교 1학

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에 첫 조사를 실시

하여 2012년에 세 번째 측정이 이루어졌다. 패

널자료는 문항별 특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조

사주기를 다르게 설정하며, 따라서 매년 모든 

문항이 지속적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

서는 연구 모형에 적절하게 요구되는 문항이 속

한 해당년도의 자료를 선택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명확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은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도는 1차, 2차 및 3차년

도, 자기조절학습은 1차 및 3차년도 자료를 활

용하였다. 휴대전화의존도와 관련한 문항에 대

해 1∼3차년도 자료에서 모두 무응답인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총 1,953명으로,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연구 대상의 성별은 남아가 941(48.2%), 

여아는 1,012(51.8%)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의 교

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고졸이 40.5%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 31.9%로 뒤를 이었다. 전문대졸 

11.7%, 대학원 졸 5.2%, 중졸 이하 3.1%로 나타

났다. 어머니의 경우 고졸이 54.1%로 가장 많았

고, 대졸이 21.4%로 뒤를 이었다. 전문대 졸 

12.2%, 중졸 이하 3.5%, 대학원 졸 2.2%로 나타

났다. 가구 연간 소득은 2000만원 미만이 14.8%,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이 30.7%, 4000만

원 이상 6000만원 미만이 29.0%, 6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이 12.9%,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5.3%, 1억원 이상이 4.9%에 해당하였다.

2.연구도구

1)부정적 양육방식

부모의 양육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Huh(1999)

가 제작한 부모양육태도 검사를 활용하였다. 

Huh(1999)의 부모양육태도 검사는 우리나라 실

정에 맞게 개발된 것으로 이 척도는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을 구성하는 

요인과 문항을 찾아내고,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

문가의 평가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

정을 거친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과 교차타당화를 위한 확인적 요인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 척도는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본래 청소

년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문

항은 감독, 애정,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의 6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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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중에서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을 긍정

적 양육방식으로,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을 부정적 양육방식으로 구성개념을 정의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맞

게 부정적 양육방식만을 사용하였다. 부정적 양

육방식의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비일관성은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

는 야단을 치시고, 어떤 때는 안 치신다.”, 과잉

기대는 “나에게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

다고 강조하신다”, 과잉간섭은 “작은 일에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등의 문항을 포

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보고한 과잉간섭을 측정

하는 4문항, 과잉기대를 측정하는 4문항 및 비

일관성을 측정하는 3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

항은 4점 리커트 척도(1: 매우 그렇다∼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변인의 특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도록 재코딩 하

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각 하위영

역에 해당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시간에 따

라 비교적 변화가 없는 변인으로 판단하여 3년 

주기로 질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 포함된 

자료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중학

교 1학년 시기에 한번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정적 양육방식 전체

(11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0이

며, 각 영역별로는 비일관성(3문항) .61, 과잉기

대(4문항) .70, 과잉간섭(4문항) .64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Cronbach's α값이 .70 이상이 되어

야 적절하다(Kline, 1993)고 보지만 신뢰도 계수

가 .60 이상이면 내적일치도로서 적당하다(Lee, 

1995)의 견해도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 자

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2)휴대전화의존도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해 

Lee 등(2002)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한 패

널 조사 설문지의 7개 문항을 통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수준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휴대전화의존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의 1차, 2차 및 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측정한 휴대전화의존도 변인을 수정 없이 사용

하였다. 휴대전화의존도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등의 일곱 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 매우 그렇다∼4: 전

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었고, 마찬가지로 점

수가 높을수록 변인의 특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

도록 재코딩 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

전화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아동의 자기보

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본 

결과 1차 년도 .86, 2차 년도는 .90, 3차 년도는 

.90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3)자기조절학습

자기조절학습은 Yang(2000)이 개발한 자기조

절학습능력 측정도구 84문항을 재구성한 것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에서 측정한 자기조

절학습 변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국아동․

청소년 패널조사에서는 자기조절학습 변인은 2

년을 주기로 질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아

동이 보고한 자기조절학습의 1차 및 3차년도 자

료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성취가치, 숙달목

적지향, 행동통제, 학업시간 관리의 하위척도 문

항을 사용하고 있다. 성취가치 7문항, 숙달목적

지향 2문항, 행동통제 5문항, 학업시간관리 4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4점 리커트 척도

(1: 매우 그렇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휴대전화의존도 발달 궤적 및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성별의 차이를 중심으로 9

- 173 -

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변인의 특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도록 재코딩 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

수록 자기조절학습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전체 자기조절학습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1차년도 .71 및 3차년도 

.74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으며, 하위영역(1차년

도: 성취가치 .89, 숙달목표지향 .71, 행동통제 

.72, 학업시간관리. 86, 3차년도: 성취가치 .89, 숙

달목표지향 .72, 행동통제 .70, 학업시간관리. 86)

의 신뢰도 계수 역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3.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0.0과 AMOS 20.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

째, 연구대상의 특성 및 연구 변인들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둘째, 잠재성장모형의 무조건모형을 적

용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 동안 

휴대전화의존도의 발달 궤적을 분석하였다. 셋

째, 초기청소년의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

식, 중학교 1-3학년의 휴대전화의존도 발달 궤

적 및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조건

모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건모형에서 

성별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측값의 처리를 위하여 관찰된 변인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결측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는 

완전정보우도추정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1)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를 판단하기 위하여 값과 함께 Hong(2013)이 

다른 지수들에 비해 바람직한 적합도 기준을 대

체로 만족시킨다고 제시한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인 RMSEA(root mean square residual) 

및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와 상대적합지수(relative fit index, incremental 

fit index)인 CFI(comparative fit index) 값을 종

합적으로 살펴보았다.2)

남녀 간의 다중집단 분석을 통한 모형 비교

에서는 차이검증을 실시했다. 원래의 모형에

서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과 제약을 

가한 모형의 자유도의 차이에서 의 값이 유

의한지 살펴보았다. 만약 유의하다면, 두 모델

이 같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어 집단 간에 제약을 

가하지 않은 복잡한 모델을 채택하고, 모형 간 

자유도의 차이에서 의 값이 유의하지 않다면, 

두 모형이 같다는 영가설이 채택되므로 제약을 

가한 간명한 모델을 채택하게 된다. 

Ⅲ. 연구결과

1.측정 변인들의 기초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

차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Table 1에 제시

하였다. 응답자가 중학교 1학년인 1차년도를 살

펴보면 남아의 휴대전화의존도 평균은 1차년도 

13.22, 2차년도 15.20, 3차년도 15.94로 점차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여아의 휴대전화의

1) FIML은 무작위결측(missing at random, MAR)의 가정이 엄격히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불편이추정치(unbiased 

estimates)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결측값을 처리할 때 권장되는 방법이다 (Hong & You, 2004)

2) 모형의 적합도의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RMSEA의 경우 .06이하, SRMR의 경우 .08이하, CFI는 .90이상인 경

우를 좋은 적합도로 보았다(Hu & Bentler, 1999). RMSEA의 경우에는 .10이하는 보통, .08이하는 괜찮음, .05 

이하는 좋은 적합도로 보는 Hong(2013a)의 기준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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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도 평균 역시 1차년도 15.54, 2차년도 17.18, 

3차년도 17.83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다. 자료의 정규성 확인을 위하여 각 변인별 왜

도 및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skewness)의 절

대값이 2미만, 첨도(kurtosis)의 경우 4미만인 것

으로 나타나 본 자료의 정규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ong, Malik, & Lee, 

2003). 청소년의 모든 연령에서 여아는 남아보

다 유의하게 높은 휴대전화의존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 분석을 실

시하였다. Table 2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의 각 하위항목인 과잉

기대, 과잉간섭, 비일관성 간에는 모두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휴대전화의존도 1-3차년도 간에

도 모두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자기조절학습의 

각 하위항목인 성취가치, 숙달목표지향, 행동통

제, 학업시간관리 간에도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의 

각 하위항목과 휴대전화의존도 1-3차년도 간에

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청소

<Table 1> Means(SD) and t-tests of gender differences in variables

Total

(N = 1,953)

Boys

(n = 941)

Girls

(n = 1,012) t

M(SD) M(SD) M(SD)

 Perceived negative parenting w1

Over-expectation 10.49(2.64) 10.95(2.57) 10.06(2.63) 7.58***

Over-intrusiveness 9.62(2.52) 10.08(2.43) 9.18(2.51) 7.99***

Inconsistency 6.95(2.05) 7.12(2.02) 6.75(2.06) 4.57***

 Mobile phone dependency 

MPD w1 14.43(4.67) 13.22(4.30) 15.54(4.72) -11.38***

MPD w2 16.23(5.22) 15.20(4.99) 17.18(5.26) -8.53***

MPD w3 16.92(5.09) 15.94(5.01) 17.83(4.99) -8.35***

 Self-regulated learning w1

Achievement value 21.31(4.16) 21.67(4.23) 20.99(4.08) 3.62***

Mastery goal orientation 5.43(1.46) 5.62(1.46) 5.24(1.44) 5.79***

Behavior control 12.26(2.67) 12.51(2.67) 12.02(2.65) 4.11***

Time management for studying 9.77(2.77) 9.59(2.80) 9.93(2.73) -2.67**

 Self-regulated learning w3

Achievement value 20.40(4.12) 20.26(4.34) 20.53(3.91) -1.44

Mastery goal orientation 5.43(1.38) 5.54(5.32) 5.32(1.32) 3.46**

Behavior control 12.24(2.48) 12.43(2.45) 12.06(2.50) 3.35**

Time management for studying 10.20(2.65) 10.02(2.73) 10.37(2.57) -2.88**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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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더 높게 지각할

수록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

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자기조절학습의 각 하위항목 간에는 대체로 부

적인 상관관계가 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부

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더 높게 지각할수록 자

기조절학습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으로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의 각 하

위항목 간에도 대체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이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수

록 자기조절학습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2.휴대전화의존도의 발달 궤적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개 시점에서 측정

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의 변화를 추정하

<Table 3> Model fit of no slope model and linear model

The predicted mean 

for growth factors
 df p CFI RMSEA SRMR

No slope model Intercept = 15.85*** 541.98 4 .000 .63 .26 .03

Linear model
Intercept = 14.54***

34.15 1 .000 .98 .01 .00
Slope =  1.25***

***p < .001.

<Table 2> Correlations of analyzed variables (N = 1,95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67*** .50*** .15*** .07** .06** .04 .07** -.06** .05* -.04 .04 -.01 .03

2. .67*** 1 .56*** .16*** .11*** .09*** -.06** .01 -.10*** .02 -.10*** -.00 -.06* -.03

3. .50*** .56*** 1 .17*** .12*** .10*** -.09*** -.05* -.15*** -.02 -.10*** -.02 -.10*** -.04

4. .15** .16*** .17*** 1 .53*** .46*** -.17*** -.12*** -.29*** -.06* -.09*** -.13*** -.18*** -.03

5. .07** .11*** .12*** .53*** 1 .54*** -.10*** -.06** -.17*** .02 -.07*** -.07*** -.14*** .02

6. .06** .09*** .10*** .46*** .54*** 1 -.11*** -.08*** -.18*** .00 -.07*** -.13*** -.24*** .00

7. .04 -.06** -.09*** -.17*** -.10*** -.11*** 1 .50*** .41*** .39*** .36*** .24*** .22*** .22***

8. .07** .01 -.05* -.12*** -.06** -.08*** .50*** 1 .49*** .41*** .28*** .40*** .28*** .25***

9. -.06** -.10*** -.15*** -.29*** -.17*** -.18*** .41*** .49*** 1 .49*** .27*** .29*** .45*** .31***

10. .05* .02 -.12 -.06* .02 .00 .39*** .41*** .49*** 1 .24*** .23*** .29*** .42***

11. -.04 -.10*** -.10*** -.09*** -.07*** -.07*** .36*** .28*** .27*** .24*** 1 .55*** .41*** .50***

12. .04 -.00 -.24 -.13*** -.07*** -.13*** .24*** .40*** .30*** .23*** .55*** 1 .52*** .46***

13. -.01 -.06* -.10*** -.18*** -.14*** -.24*** .22*** .28*** .45*** .28*** .41*** .52*** 1 .53***

14. .03 -.03 -.04 -.03 .02 .00 .22*** .25*** .31*** .42*** .50*** .46*** .53*** 1

*p < .05. **p < .01. ***p < .001. 
1. Over-expectation, 2. Over-intrusiveness, 3. Inconsistency, 4. Mobile phone dependency w1, 5. Mobile phone dependency w2, 
6. Mobile phone dependency w3, 7. Achievement value w1, 8. Mastery goal orientation w1, 9. Behavior control w1, 
10. Time management for studying w1, 11. Achievement value w3, 12. Mastery goal orientation w3, 13. Behavior control w3, 
14. Time management for studying 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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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무변화 모형과 선형 모형을 설정하여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무변화 모형은 초기

치만 있고 변화율은 설정하지 않는 모형으로 시

간이 지나도 휴대전화의존도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선형 모형은 휴대전화의존

도의 수준이 일정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질 것으

로 가정한다. 각각의 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3차년도에 걸친 휴대전화의존도의 발달 궤적

을 보다 잘 설명하는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값과 CFI, RMSEA, SRMR값, 그리고 성장요

인의 예측평균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휴대

전화의존도의 발달 궤적은 선형 모형이 가장 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 모형의 경우 CFI, 

RMSEA, SRMR값의 적합도는 모두 좋았다.

최적 모형인 휴대전화의존도의 선형 모형의 

모수추정치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휴대전화

의존도의 초기값 예측평균은 14.54, 변화율의 

예측평균은 1.25로,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3년 동안 휴대전화의존도 

수준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휴

대전화의존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값이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중학교 1학

년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14.54에서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매년 1.25씩 유의미하게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초기값(14.63, p < .001)과 변화

율(2.63, p < .001)의 분산도 각각 유의하게 나

타나 휴대전화의존도의 발달 궤적에 있어서 초

기값과 변화율의 개인차가 유의함을 알 수 있

다. 더불어 초기값과 변화율은 유의한 부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r = -.30, p < .001). 이는 청소

년의 휴대전화의존도 초기치가 높을수록 휴대

전화의존도의 변화율은 낮고, 남학생 및 여학생

의 휴대전화의존도 초기치가 낮을수록 휴대전

화의존도의 변화율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휴대전화의존도의 차이

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한 경향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의 휴대전화의존도 초

기치(13.37, p < .001)와 변화율 (1.37, p < .001)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휴대

전화의존도 초기치(15.62, p < .001)와 변화율

(1.15, p < .001) 역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중학교 1학년 남학생(13.37)과 여학생

(15.62)의 휴대전화의존도 평균에서 중학교 3학

년에 이르는 동안 휴대전화의존도는 매년 1.37

(남학생), 1.15(여학생)씩 점차 유의하게 증가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 또한 모

두 유의하여 남학생(9.21, p < .001; 1.66, p < .05) 

및 여학생(17.36, p < .001; 3.64, p < .001)의 휴

대전화의존도 초기치와 변화율에는 모두 개인

<Table 4> Estimate of Mobile phone dependency latent growth model by gender (N = 1,953)

Male Female Total

Mean Variance Mean Variance Mean Variance

Intercept 13.37*** 9.21*** 15.62*** 17.36*** 14.54*** 14.63***

Slope 1.37*** 1.66* 1.15*** 3.64*** 1.25*** 2.63***

Covariance 

(correlation) 

(I ↔ S)

-.39(-.10)*** -3.08(-.39)*** -1.84(-.30)***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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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적 관계로 나타

났다(남학생 r = - .10, p < .001, 여학생 r = - .39, 

p < .001). 이는 남학생 및 여학생의 휴대전화의

존도 초기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의존도의 변

화율은 낮고, 남학생 및 여학생의 휴대전화의존

도 초기치가 낮을수록 휴대전화의존도의 변화

율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방식, 휴대전화의존도 발달 궤적 및 자기

조절학습 간의 관계 

변인들 간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경로계수

를 살펴본 결과는 Figure 13)과 같다. 중학교 1학

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은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의 초기

값(β = .26, p < .001)과 자기조절학습(β = -.03, 

p < .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청

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높을수록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초기값

이 높고, 자기조절학습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의 부정적 양육방식은 휴대전화의존도의 변화

율(β = -.15,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청소년이 부모가 부정적 양육을 행한다고 

지각할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휴대전화에 의

존하는 정도의 변화량이 적었다.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은 중학

교 3학년의 자기조절학습에 정적으로 유의한 

3) Figure 1에서 모형에 대한 오차구조는 간명함을 위해 편의상 생략되었다.

*p < .05. **p < .01. ***p < .001.

<Figure 1> The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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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쳐(β = .65, p < .001), 2년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은 유의미하

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존도의 

초기값은 중학교 1학년 자기조절학습(β = -.30,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율은 중학교 1학년 자기조절학습

(β = -.15, p > .0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휴대전화의존도의 초기값이 높을수

록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이 유

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청소

년의 휴대전화의존도 초기값(β = -.00, p > .05)

은 중학교 3학년의 자기조절학습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으나, 변화율(β = -.12, p < .05)

은 중학교 3학년의 자기조절학습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청소년의 휴대전

화의존도의 초기값과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에는 관련이 없는 반면,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휴대전화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할

수록 중학교 3학년의 자기조절학습은 더 낮아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모델의 적합도

를 살펴보면  = 1032.71 (df = 71, p < .001), 

CFI = .90, RMSEA = .06, SRMR = .07로 나타

나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4.성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이 휴대전화의존도 발달 궤적 및 자기조절학습

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집단 잠재성장모형 분석

을 실시하였다. 먼저 잠재성장모형의 형태동일

성,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 기울기요인의 평균

동일성 순서로 비교하여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성별 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휴대전화

의존도의 선형변화모형에서 성별 간에 아무것

도 제약을 하지 않은 기저모형(형태동일성)과 

휴대전화의존도의 초기치가 성별 간에 동일하

다는 제약을 한 모형(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을 

비교하여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

았다. Table 5를 보면 기저모형과 휴대전화의존

도의 초기치 평균만을 제약한 모형 간  차이 

126.00으로 자유도의 차이가 1일 때의 임계치

인 

 = 3.84보다 커서 영가설을 기각하였

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휴대전화의존도 초

<Table 5> Differences among mobile phone dependency latent growth models by gender

Model  df p CFI RMSEA SRMR

A 1048.82 142 .000 .90 .06 .07 

B 1174.82 143 .000 .89 .06 .07 

C 1057.99 143 .000 .90 .06 .07 

A：B   test 
 -

  = 126.00  -  = 1 

  = 3.84 p < .001

Model  

Reject

A：C   test 
 -

  = 9.17  -  = 1 

  = 3.84 p < .001

Model  

Reject

Note. ：Homogeneity of shape. 

：Homogeneity of intercept factor.

：Homogeneity of slop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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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저모형과 변화율의 평균만을 

제약한 모형 간  차이를 검증 한 결과, 기저

모형과  차이는 9.17로 자유도의 차이가 1일 

때의 임계치인 

 = 3.84보다 커서 두 모형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남학생의 휴대전화의존도 초기치(M = 13.37), 

여학생의 휴대전화의존도 초기치(M = 15.62)로 

성별 간 초기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휴대전화의존도 변화율에서

도 남녀 집단이 유의하게 다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휴대전화의존도의 초

기값과 변화율에서 남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

적 양육방식, 휴대전화의존도 및 자기조절학습

에 미치는 경로에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

<Table 6> Gender difference between models

Model  df p CFI RMSEA SRMR 

 1048.82 142 .000 .90 .06 .07 

 1061.07 150 .000 .90 .06 .07 

 1061.07 151 .000 .90 .06 .07 

 1061.23 152 .000 .90 .06 .07 

 1061.23 153 .000 .90 .06 .07 

 1061.32 154 .000 .90 .06 .07 

 1062.42 155 .000 .90 .06 .07 

 1066.47 156 .000 .90 .06 .07 

：   test 
 -

  = 12.25  -  = 8 

= 15.51 p > .05

Model B 

Accept

：  
  test 

 -
  = .00 -  = 1 


= 3.84 p > .05

Model   

Accept

：  
  test 

 -
  = .16 - = 1 


= 3.84 p > .05

Model   

Accept

：  
  test 

 -
  = .00 - = 1 


= 3.84 p > .05

Model   

Accept

：  
  test 

 -
  = .00 - = 1 


= 3.84 p > .05

Model   

Accept

：  
  test 

 -
  = 1.10 - = 1 


= 3.84 p >.05

Model   

Accept

：  
  test 

 -
  = 4.05 - = 1 


= 3.84 p < .001

Model   

Reject

Note. ：Unconstrained Model.

：Constrained Model：measurement weights.

∼：Constrained Model：measurement weights, structural weights by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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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Table 6). 남녀 집단에 요인부하량과 구조

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비제약

모형(모형 A),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측정제약모형(모형 B), 그리고 요인부하량

과 구조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구조제

약모형(모형 ～) 즉, 여러 개의 내재화된 

모형(nested models)을 설정하여 각 모형을 비

교함으로써 요인부하량과 구조계수가 남녀 청

소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것이

다. 먼저, 비제약모형(모형 A)과 측정제약모형

(모형 B)을 비교한 결과, △ = 12.25, △df = 8, 

p > .05로 두 모형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아 영가설 채택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명한 모형 즉, 제약을 가한 모형인 측정제약

모형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잠재변인에서 측정

변인으로의 요인부하량이 남녀청소년에게 동일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각 변인들 간

에 경로계수가 남녀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는지 검증하였다. 남녀 집단의 각 경로계수에 동

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측정제약모형(모형 B)

과 구조 모형에 동일성 제약을 하나씩 가한 구

조제약모형(모형 ～)을 각각 순서대로 비

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Hong(2013b)의 문헌을 참고하여 계수차이검증

을 통해 집단 간 차이가 작은 계수부터 구조 모

형에 동일화 제약을 가하는 전진 선택법을 선택

하였고, 최종 선택된 구조제약모델 모형을 

통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과 휴대전화의존도 및 자기조절학습과의 관계

에 각 성별 집단의 모형 내 유의하게 다른 경로

계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을 분리하여 각각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정리하여 Table 7에 제시하였다. Table 7 결과

를 정리해 보면 성별에 따라 중학교 1학년 청소

년의 휴대전화의존도 변화율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남자 

청소년의 경우 휴대전화의존도 변화율은 자기

조절학습의 경로계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β = -.05, p > .05), 여자 청소년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 -.17, p < .05). 또한 

휴대전화의존도 변화율과 중학교 3학년 청소년

의 자기조절학습의 관계에서도 성별에 따라 경

<Table 7> Path weight of latent variables by gender

Male Female

B S.E. β B S.E. β

Negative Parenting → SRL (w1) -.04* .04 -.03 -.04* .04 -.04

Negative Parenting → MPD I .55*** .05 .38 .55*** .05 .33

Negative Parenting → MPD S -.10** .03 -.17 -.10** .03 -.17

SRL (w1) → SRL (w3) .71*** .04 .61 .71*** .04 .68

MPD I → SRL (w1) -.22*** .03 -.25 -.22*** .03 -.31

MPD S → SRL (w1) -.09 .15 -.05 -.33* .14 -.17

MPD I → SRL (w3) -.02 .03 -.02 -.02 .03 -.02

MPD S → SRL (w3) -.13 .15 -.05 -.35** .12 -.17

*p < .05. **p < .01. ***p < .001.

Note. MPD, mobile phone dependency; I, intercept; S, slope; SRL; self-regulat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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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계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 청

소년의 경우 휴대전화의존도 변화율은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지만(β = -.05, p > .05), 여자 청

소년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 -.17, 

p < .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중학교 1학년

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휴대전화의존도의 발달 

궤적 및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자기

조절학습 간의 구조 관계를 살펴보고, 변인들 

간의 경로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청소년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을 더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도의 초기값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휴대전

화의존도 변화율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는 부모의 역기능적인 양육방식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과 같은 외현

적 문제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보고한 선행 연

구의 결과(Chang & Choi, 2010; Chang et al., 

2011; Lee & Jung, 2011)와 일치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휴대전화의존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를 통해 사춘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에 미치는 부

모의 영향이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한다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초기

청소년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더 높게 지

각할수록 자기조절학습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

였다. 이는 자기조절학습의 인지적 및 동기적 

측면을 저해함(Deci et al., 1993; Ginsburg & 

Bronstein, 1993; Gottfried et al., 1994; 

Knollmann & Wild, 2007; Lee & Kwon, 2012)

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자녀의 학업성취나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기대를 하고, 지나

치게 간섭하여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으

며, 일관적이지 않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은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을 저

해하는 원인이 됨을 시사한다. 초기청소년의 휴

대전화의존도의 발달 궤적과 자기조절학습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초기청소년

의 휴대전화의존도는 시간에 따라 점차 유의하

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휴대전화와 같은 미디어를 매개로 한 관계를 중

요시하는 청소년에게 휴대전화가 그들의 매력

적인 선호 매체임을 증명하는 것(Kim & Han, 

2015)으로 학년이 올라 갈수록 청소년의 휴대

전화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발

견한 것이다. 더불어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 사

용이 그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결과라

는데 의의가 있다.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의 자기

조절학습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의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면서 발달

한다는 결과(Kendall & Wilcox, 1979; Mischel 

& Mischel, 1983)를 지지하는 것이며, 학습자로

서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점차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 중학생의 자율적 학업동기를 높이는 자기주

도학습과 같은 교육적 대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휴대전화의존도의 발

달 궤적과 자기조절학습의 변화 간의 관계를 보

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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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초기값이 높

을수록 중학교 1학년의 자기조절학습은 유의하

게 낮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휴대전화의존

도의 변화율이 높을수록 중학교 3학년의 자기

조절학습도 유의하게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자기조절학습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Kang, 2005; Kim, 2014; Kim & Lim, 

2012; Sung & Jin, 2012)이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휴

대전화의존도 발달 궤적 및 자기조절학습의 각 

변인들의 구조관계를 검증하여 선행연구를 확

장하였다는데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더불어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의 두 변인 사

이의 인과적 종단관계를 밝힘으로써 휴대전화

의존도 초기값과 변화율이 중학교 1학년 및 3학

년의 자기조절학습의 원인이 됨을 검증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선행 연구(Sung & 

Jin, 2012)에서 연구자들은 휴대전화를 많이 사

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낮아서 주변 환경을 통제하고 

학습을 지속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휴대전화의존과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한 충동과 문제 행동이 학습자인 청소

년이 학습 환경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간을 

관리하고 주어진 환경을 통제하는 등의 학습 자

원 전략인 자기조절학습을 활용함에 있어서 해

가 됨을 밝힌 근거라 할 수 있다. 특히 중학교시

기에 접어드는 초기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휴대

전화는 생활 전반에 걸쳐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필수적인 매체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활

용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점차 휴대

전화 사용과 관련된 부정적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 속에서 청소년의 발달을 저

해하는 휴대전화의존도를 낮추고 자기조절학습

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조절학습

을 높이는데 있어서 학생 개개인의 역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방식과 같은 

가정환경에서의 요인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

므로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의 향상을 위해 적

절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긍정적인 양육방식과 휴

대전화사용과 관련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들과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이 휴대전화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부모가 적절

한 감독과 합리적 설명에 따른 조언을 할 수 있

도록 해야만 한다.

둘째,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중학교 1학년에서 3

학년까지의 모든 학년에서 여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남학생의 휴대전화의존도보다 유의하

게 더 높았다. 이는 남․여 간 휴대전화의존도

에 있어 성차를 예측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Augner & Hacker, 2012; Kim & Hong, 2014; 

Koo, 2012; Lee, 2008; Sung & Jin, 2012)를 뒷

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의 휴

대전화의존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사회화의 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남성보다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가 높

은 여성에게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한 휴대전화라는 매체가 더 매력적으로 작용하

여 여성이 휴대전화의존도에 더욱 취약함을 보

이는 결과(Eagly, 1987)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

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

록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같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초기인 중학교 1학년 청

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은 경우 상대적으

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휴대전화의존 수준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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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1차년도에 이미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았던 

청소년은 증가될 여지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휴

대전화의존도가 낮은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

로 느리게 증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각 변인 간 경로에 유

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남자 청소

년의 경우 휴대전화의존도 변화율과 중학교 1학

년 자기조절학습의 경로계수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휴대전화의존도 변화

율과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의 

관계에서도 남자 청소년의 경우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만 유의

미한 영향을 보였다.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

절학습의 두 변인의 인과적 종단 관계를 통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휴대전화의존도의 역할

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남자 청소년보

다 여자 청소년에게 휴대전화의존도의 변화의 

영향이 더 민감하고 크다는 것 확인할 수 있으

며, 따라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 휴대전화의존도

의 변화의 속도가 급격히 증가할수록 이후의 자

기조절학습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자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도가 더 높고 이에 따라 자기조절학습에 더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횡단 연구(Sung & Jin, 

2012)를 일부 검증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밖에 남자 청소년의 경우 휴대전화의존도과 

자기조절학습의 인과적 종단 변화 관계에서 휴

대전화의존도 이외에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다른 내적 및 외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좀 더 탐색하고 분석하는 후속 연구들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

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휴대전화의존도 

발달 궤적 및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만을 살펴봄

으로써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 사회 심리적 변

인을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존도 및 자기조절학습과 관련이 높

은 사회적 위축,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

정서적 특성을 포함시켜 이들의 관계를 보다 다

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패널은 

2012년도 패널로 빠른 기술 변화를 감안할 때 

당시 중학생의 휴대전화사용은 현재 중학생의 

휴대전화사용 패턴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

이 제기된다. 특히 스마트폰의 개발 및 대중화

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고 

동시에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도 급증하였으

나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전화를 

구분하지 않고, 스마트폰과 휴대전화를 동일하

게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종

류를 나누어 살펴보고, 기술의 발달로 매체 환

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의 변화 흐름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연령을 세분화하여 스마트

폰 사용과 그 영향을 후속 연구에서 탐색할 필

요가 있다. 청소년의 휴대전화이용 실태와 관련

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동기 및 이에 따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제한점이 있다. 청소년의 휴대전화이용에는 긍

정적,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하며, 이용 동기

에 따라 휴대전화의존도에도 차이가 존재할 것

이다. 휴대전화 이용의 빈도가 높다고 하여 무

조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정보 제공, 

학습 및 오락 등 청소년의 휴대전화이용에는 다

양한 동기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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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이용 동기에 

따른 휴대전화의존도를 나누어 살펴보고, 이와 

관련 변인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

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낮추고, 긍정적 발달 과업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개입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

절학습과 관련하여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의 두 

시점만을 분석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연구대상

자의 자기조절학습의 연속된 종단적 추이를 살

펴볼 수 없었다. 이는 패널 조사에서 측정된 해

당 년도의 제한된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연구 

모형을 설정하는데 제한이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이후의 종단 자료가 더 축적된다면 청소년

의 자기조절학습에 대하여 더 정교한 모형을 개

발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다양

한 연령의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을 포함하는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의 

변화 양상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 휴대전화의

존도 발달 궤적 및 자기조절학습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보고,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영향

력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현대 

사회의 시기적 적절성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발

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하고 있는 휴대전

화의존도의 발달 궤적과 자기조절학습의 변화

에 대한 종단 분석을 통해 횡단으로 이루어져 

왔던 선행연구가 확장되고 보안이 이루어졌으

며, 두 변인 간 변화의 관계를 탐색하고 그 중

요성을 재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가정에서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인지적, 동기

적 및 행동적 발달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주목하며 동시에 매체 이용과 청소년의 내적인 

원동력인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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